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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고충처리인 활동 현황 (2020년) >

헤럴드는 독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고충처리인은 메일 및 전화, 팩스, 우편 등을 통해 내용을 접수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명예,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독자 의견 수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20년 활동 내용입니다.
2020년 콘텐츠와 관련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21건이었습니다.

[bookmark: _GoBack]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2015.9.1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송인 조원석을 다룬 기사와 관련해 조원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판단해 조치하도록 함.

- 2020.2.18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코로나에 막힌 베이비페어…메뚜기 베이비페어 뜬다」와 같은 날 「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베이비페어 新풍경… ‘메뚜기 할인’부터 ‘온라인 베이비페어’까지」등 2개의 기사에 쓰인 ‘베페’라는 단어가 특정 업체의 브랜드를 지칭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20.2.25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안양서도 확진자 30대 여성 2명 또 발생..총 4명」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안양시에서 기사에 노출된 어린이집은 확진자의 동선과 무관하며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어린이집의 피해가 크고, 방송통신위원회가 ‘코로나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’에서 14일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. 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20.6.19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“돼지도 코로나19 걸릴 수 있다”…육류의 코로나19 매개체 가능성 우려」제하의 기사와 관련,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사 제목이 육류 섭취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,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16.1.11일자 본사 홈페이지(헤럴드팝)에 게재된 「'2580', 스베누 집중조명에 SNS 막말 재조명 "안어울리는 것들이…"」제하의 기사와 관련, 보도 내용 중 논란이 된 게시물 작성자가 고충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충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가 될 수 있어 게시 중단을 요청,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
- 2018.6.8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화장대 위 ‘하다라보 고쿠쥰’ 위험해요…반품 어떻게?」제하의 기사와 관련, 고충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문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고 2018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정정∙철회된 내용이라며 회사명, 제품명, 사진 삭제를 요청.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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